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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hegan writes, “I’m no European Socialist. But as a 

patriot I would like to ask, which model, ours or theirs, 

is more likely to keep us out of the clutches of foreign 

creditors? .. What bothers me is that Europe does 

better than us both at capitalism and socialism. …I’m a 

union-side labor lawyer. But at the moment I also 

worry about the future of my country. The Germans 

seem to have the secret for getting out of debt.” 1   

Elderly Poor: Just count the elderly poor: in the U.S., 

24.7 percent of old people are in poverty; In Sweden, 

it’s 7.7 percent; and in Germany, 10.1 percent (mainly 

in East Germany). 2  

[According to Wikipedia Free Encyclopedia, in 2013, 

median household income in the U.S. was $51,939].3 

According to Geoghegan, elderly below 50 percent of 

median Income [in U.S. $51,939 in 2013]in the following 

countries are: 
U.S.    24.7 percent ($12,829 in U.S.)  

Germany.  10.1 

Denmark.  6.6 

France.   9.8 

Netherlands.  2.4 

(나도 Pension 이 없고 Social Security 만 받으면 이 그룹에 속한다. 년 $12,829 가지고 

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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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overty: Ours is 21.9 percent, and in 

Germany, its 9.0 (again, mainly in East Germany). 4 

No college debt. In some of the German federal states, 

there’s no tuition at all. Even in the German states that 

do charge is a few hundred euros a year – about the 

cost of a day of class at some private American 

schools. 5 

Child birth/care: French women get up to twenty-six 

weeks of paid maternity and (some) paternity leave. 

Free child care. A system of backup government-paid 

nannies.6 

Government-provided benefits as of 2009: 7 
    Sweden France Germany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id maternity leave Yes Yes Yes No 

Paid paternity leave Yes Yes Yes No 

Expanded holidays  Yes Yes Yes No 

Shorter work weeks Yes Yes Yes No 

Nursing-home benefits Yes Yes Yes No 

 

Taxes: Europeans pay more in taxes, but they ae 

getting a lot more back. Up to a certain point, it’s 

rational to pay taxes if people are spending it on 

themselves. Over here (U.S.) only some of our taxes 

come back to us. A lot of them go to the private market 

– not just evil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nd drug 

companies, but also all the multimillionaire do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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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doctors and hospital executives who profiteer off 

the distribution of what should be public goods. 

Europeans know how to spend the money effectively.8 

 

Health Care system: Germany takes up only 11 percent 

of the GDP. In America, by contrast, health care takes 

up over 17 percent – and we still have to deny 

coverage not just to uninsured but often to our middle-

class insured. 9 

 

Conclusion: The bottom two-thirds of America, would be 

better off there [in Europe]. I mean the people who 

have not had a raise, an hourly raise, in maybe forty 

years, and who do not even have a 401(k), nothing but 

Social Security, and either have no health insurance or 

pay deductibles of $2,000 or more. Sure, they’d be 

better off in Europe. When unemployed, they’d certainly 

be better off in Europe. Over there, even single men 

can get on welfare. And in much of Europe, contrary to 

what we hear, unemployment is much lower than over 

here [US].10 … I am a lawyer. I’ve known ever since 

law school I was born on the right continent [America]. 
11 For people I represent, i.e., hourly workers, I know 

where they’re better off. People in the bottom half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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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by income) would be better off in a European-

type social democracy. I speak here as their labor 

lawyer- and yes, I do think I know what’s best for my 

clients. So let us suppose it is true that half of America, 

the bottom half, would be better off in Europe. 12 

There are other ways that, in a social democracy, [the 

poor] is better off: 

1. Jobs (p. 71-81):  

2. Retirement (82-84 

3. Tuition (85) 

4. Child Care (86) 

5. Parent Care (87) 

Geoghegan saw three things in Germany:  

First, countries like Germany do not let private vendors 

profiteer of the distribution of public goods. Health 

care, for example – 90 percent of it is not-for-profit.  

By contrast, in the U.S. even our “not-for-profits” are 

in effect for profit. In Chicago, the CEO of our 

charitable hospitals can make up to $3million or more a 

year just in salary, never mind bonuses. In Germany, 

the same CEO might make about a tenth of that. And 

the Germans hold down the salaries of doctors too. 

No doctors with private jets, no private insurers 

profiteering off health care, no drug companies pillaging 

the public. Unlike our economic model, a European 

social democracy is much better at holding down the 

costs of health care and other public good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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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n countries like Germany, human capital has 

some control over financial capital: If they move 

something to Bangladesh or Chattanooga, the condition 

is to put more money into a production line in Mainz. 14 

 

Finally, in countries like Germany, all three of the major 

political parties – the CDU and SPD, even the Greens – 

look out for labor and have a “mercantilist” commitment 

to the rule that exports must exceed imports. In the 

U.S., instead of three parties with that point of view, we 

don’t even have one. And that’s one reason why labor 

here is in collapse and we’re the biggest debtor country 

in the world. The “German model,” this particular form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knocks down so many of 

the glib things we tell ourselves about globalization. 15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토머스 게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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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You Born on the Wrong Continent?: How the 

European Model Can Help You Get a Life,  by Thomas 

Geoghegan 
 

 

"아내는 노동조합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 독일에서는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 노동조합이야. (장학금? 학비 공짜 아닌가요?) 아, 

독일에서는 장학금은 생활비야. 약간의 학생회비 정도 내긴 하지만 

학비는 물론 공짜고, 생활비는 받아야 하잖아."  

" 만약 내가 전업 블로거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정부가 수당을 줄거야. 

창작하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제도인데, 다른 수입이 별로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돼. 무엇보다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최소 

생활비만 받고도 원하는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어. 적당한 월세를 구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값을 올리거나 내쫓지도 못해."  

독일에서 10 년간 공부한 K 선배. 듣다 보니, 어이가 없다. 독일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 놀라움과 당혹감은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닌 

모양이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 시카고의 노동 전문 변호사가 독일 얘기로 

책을 썼다. 원제는 'Were you born on the wrong continent?', 부제는 

'일중독 미 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다. 불과 몇 개월, 독일을 

경험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받은 충격(?)을 조목조목 

전한다. 한국에 일중독 아닌 이가 있던가. 비슷한 느낌으로 공감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독일의 몇몇 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고, 부과하는 경우에도 연간 수백 유로, 즉 미국 사립학교의 하루치 



수업료 수준이라는 것에 저자 만큼이나 속이 쓰리다. 그리고 K 선배 

얘기를 들을 때의 느낌처럼 구구절절 머리와 마음이 복잡해진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쓸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 하락한다. 유럽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500 시간 정도. 미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00 시간인데, 

실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2300 시간 이상 일한다.. 겉으로 보면 미국은 

엄청난 선진국. 그러나 좋아하지 마라. GDP 증가분의 3 분의 2 이상이 

부자에게 돌아갔다. 속빈 강정. 유럽 각국은 미국보다 1 인당 GDP 가 

낮지만 '중산층'은 교육, 의료보험, 제비꽃 만발한 도시 등 공공재를 

무료로 향유.. 유럽인이 누리는 6 주 휴가의 가치를 금액을 환산할 경우, 

유럽인 1 인당 GDP 는 대폭 올라가게 마련. (32~34 쪽) 

1 인당 GDP 의 허실. 냉방과 난방을 유지하느라 미국은 석유와 석탄, 물 

등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데 그것이 고스란이 GDP 에 

반영된다. 노스웨스턴대 교수 고든은 이렇게 묻는다..늘 에어컨을 켜야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진짜로 부유한 것일까?..미국인이 

효율적이었따면 경제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미국인은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무한정 이동하며, 대형 쇼핑몰에서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교통체증 때문에 내가 차 안에서 갇혀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미국의 

GDP 는 그만큼 늘어난다...미국인 대다수는 실질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것도 모자라 빚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따. 약한 정부, 낮은 세율에서 

비롯되는 낭비와 비효율이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니.. (80~81 쪽)                                                      

                                                                                     

 
모두가 일중독,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 



잘 사는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줄 세울 것인가. 흔히 사용하는 지표에는 

함정이 숨어 잆다. 오래 많이 일할 수록 GDP 는 늘어난다. 전경련이 휴가, 

즉 쉬는 날 늘리는데 결사반대 하면서 위기만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7 년 기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00 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라는 인상적 보도를 기억한다. (이 

기사다 : 월화수목금금금 그대에게 嫩置步地末考休暇街懶 

[눈치보지말고휴가가라])  독 일(1353 시간)과 일본(1808 시간)은 물론 

폴란드(1953 시간)에도 비할 바가 아닌 독보적 2261 시간! 노동시간을 

연간 300 시간만 줄여도 일자리 200 만개가 나온다는데 하여간. 우리도 

이제는 온 힘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경제 지표를 자랑할게 아니라 

행복지수를 따져야 할 때 아닐까. 미국만 따라해서야, 답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엄청난 세금 차이일까. 저자에 따르면 미국인은 유럽인이 내는 

세금의 5 분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되돌려 받는 것은 유럽 

복지국가의 5 분의 4 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문제란 얘기다. 저자는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만 되돌아오고, 

대부분 사악한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응급 병원의 의사와 경영진 

수중으로 들어간다"고 개탄한다.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 폭리를 취하는 구조. 비효율적이라는 독일 의료보험도 관련 총 

비용이 GDP 의 11%인데, 미국은 이 비율이 17%. 그런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중산층도 종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독일은 공공재 민영화를 제한, 공공재를 통한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위해 건강, 

교육 분야도 손대지만, 독일에서는 어렵다.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성공한 유럽 시스템을 저자는 사회민주주의라 부른다.  

 

아이를 키우는게 무료라면...연봉 묻지 않고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책에는 록 음악 평론가 친구 얘기가 나온다. 미국 여자들은 만나면 얼마 

버느냐부터 묻는게 당연한 현실. 4 명 중 1 명이 빈곤 아동인 현실에서 

자식 굶기지 않으려면 당연한 질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여자들은 최소한 

그게 첫번째 질문은 아니란 거다. 프랑스 여자들은(독일이나 

프랑스나!) 정부에 가정을 꾸리는 본능(nesting instinct)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기본권. 자녀양육비도 지원받고, 교육비는 

무료다. 미래의 남편이 얼마 버는지에 집착않고 최소한 록 음악 평론가와 

만나 데이트할 여유는 있다.  

예컨대 시카고의 바바라라는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데 사 립고(4 년간 

4 만 7200 달러), 사립대(뉴욕대 4 년간 16 만달러), 로스쿨(3 년간 

13.5 만)까지 보내면 총 34 만달러가 든다. 과외 비용은 뺀거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사벨에게는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는데, 지역 보육원에 자리가 

없으면 별도 수당이 나오는 수준이다. 저자는 "미국인은 사회 안전망에 

별반 관심이 없다. 바버라나 이사벨 중 누가 더 행복한지 아무 생각 없다"고 

토로한다. 왜?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우 리도 최근 복지 논쟁이 뜨겁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보육비, 교육비를 

모두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떠드는 분도 있다. 

혹은 저자의 지적처럼, 경쟁하느라 바빠서, 저런 얘기 꺼내면 빨갱이로 

몰릴까 귀찮아서, 얘기를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렇게 하고도 독 일은 

2003~2008 년 수출 총액 세계 선두를 지켰다. 13 억 중국, 3 억 미국 

아니라 8300 만 독일이 세계 수출 선두라는 거다. 저자는 외친다. 



"중국인과 미국인은 휴가고 뭐고 생각할 겨를 없이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일만 하는데...독일인은 1 년에 6 주 휴가 누리면서!"  

힘 센 노동자, 기업과 나라가 망하기는 커녕 더 잘됐다는 '불편한 

진실' 

미국의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노동시장은 결코 유연하지 않다. 대기업조차 

감독이사회 절반은 노동자 몫. 그런데도 막강한 경쟁력. 독일은 어떻게 

승승장구하는 걸까. 대답은 간단하다. 사회민주주의 

덕택이다.. 1970~1990 년대 영국과 미국, 신자유주의자는 유럽의 

사민주의자 조롱했다. 노동조합 파괴해야 산업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이 바로 그렇게 했다.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면서 

노조를 파괴.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 단기간 내에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노동조합 무기력화하는 대신 

높은 노동비용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노동비용 높은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반면, 

노동비용 너무 낮은 영국과 미국은 제조업을 버리고 말았다. (133 쪽) 

책은 2010 년에 출간됐다. 독일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최소한 애플과 구글 처럼 IT 에서는 미국이 

승승장구 하고 있으니.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최소한 미국과 영국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망하거나 문을 닫은 반면, 벤츠, BMW, 폭스바겐 

등이 건재하니까.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더 있다. 1973~2005 년 미국 

노동생산성은 55% 상승했는데, 시간당 평균임금은 오히려 8% 하락했다고 

한다. 이 런 문제로 미국인들은 싸워본 적이 없다는데 무튼. 실업률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1994 년 미국 노동부는 "대졸자가 과연 

학력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고 있나"를 조사했는데, 5명 중 1명은 고졸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조사는 두번 다시 실시되지 않았단다. 

하여간에. 



더구나 미국에서는 노동시간에 관한 사회계약이 없는데다, 연장 노동을 

거부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아무리 긴 연장 노동도 마다않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그러나 연금,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기본적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장 노동은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부한다. 이게 가능할까? 독일의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는 매우 흥미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업이 키워내는 '참여 시민' 

  

1000 명 이상 고용한 기업의 의무사항인 기업 직장평의회. 노동자 가운데 

선출직으로 뽑혀 직장 내 각종 규칙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며 진정한 

자치를 경험한다. 회사와 정부는 직장평의회에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훈련까지 시켜주는데 적잖은 비용을 들인다. 저자는 

"독일 전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미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도자 될 

기회"를 얻는데 주목한다. 이런 직장평의회 당시 규모가 50 만명. 

평생하는 것은 아닐테니 후임까지 감안, 100 만명이 직장평의회 의원을 

경험한다고 치면, 전체 인구 8300 만명 중에 적잖은 수. 이들이 TV 만 

보는 '소극적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활동가'로 키워진다는데 저자와 

같은 충격을 받았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식하고 실제 참여하는 이들은 

시민의 권리 또한 허투루 버려둘 리 없지 않은가. 청년 투표율 20%대라는 

우리 사회가 꼭 참고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확 실히 노동자 힘이 센 동네다. 현장 노동자도 노사공동결정제도 덕분에 

기업 경영 관련 정보 줄줄이 꿰고 있다. 경영자는 노동자 동의 안해주면 



경영 어려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함부로 행동 못한다. 

오너의 2 세에게 빵집을 차려주고 수익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독 일은 기업평의회 합의 없이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해고수당이 지급된다. 공장 해외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며 파산법 강화로 대기업 철수도 어렵다. 공장 

이전으로 줄줄이 해고되어 크레인에 올라 목숨을 던지고, 대책 없는 대량 

해고로 인해, 22 명이 자살하는게 오히려 비현실적이지 않나.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사회. 정말 사고체계가 다른게, 독일 

금속노동조합 노동자 중 외국인 비율이 베를린의 경우 42%에 달한다고 

한다. 독일 전체로는 8~9%. 외국인 노동자조차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릴 뿐더러, 당연히 동일 임금을 받는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찌 취급하는지, 굳이 따지는 것도 부끄러울 

뿐이다. 독일 노조는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노동자 

임금을 동일 수준에서 정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최대한 적용되도록 

지역별임금결정제란 제도도 있단다. 이런 환경이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와 스펙에 목숨을 걸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모두 

날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 인적으로 눈길 더 간 얘기는 징병제다. 독일도 9 개월 의무복무제가 

있던 나라다. 입대자 60%가 군인으로 현역 복무했고, 40%는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를 했단다. 통일 이후 2010 년 의무복무기간은 6 개월로 단축됐고, 



2011 년 7 월 징병제가 폐지됐다. 대체복무제를 하면 감옥가는 나라에서 

뭔 말을 하겠냐만. '당연한 권리'를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사는게 아닌지.. 

'미친 듯이 일하고, 광적으로 경쟁에 매달리는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고만 

생각할 뿐,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갖지 못하는데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정상'과 '상식'이 아닌 것에 너무 매몰된 것은 아닌지. 

' 한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탓이다. 

공짜로 주어지는 권리는 없다. 문제를 인식했으니, 이젠 뭔가 해보는 수 

밖에. 이 사회 지도층은 미국에서 배워온 것들이 최고인양 못 배운 이들을 

나무랬지만,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그것도 잘난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께서 통탄하며 고백했다. 노동자 권리,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면 마치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국내 편협한 언론에 

그만 속아줘도 되겠다.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면,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른다. 그 사회, 왜 문제가 없겠냐마는 독일이 일단 너무 부럽다.  

 

 


